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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진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변화의 

양상과 이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

를 살리고 진로 탐색 및 선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유학기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수업 방법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연

구학교였던 경기도 소재 S중학교의 운영 계획서, 국어 교과서, 국어 학습 활동지를 분석하고, 자

유학기에 이루어진 국어 수업에 대해 국어 교사 2인 및 학생 5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

를 실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과정 차원에서 핵심 성취

기준에 따라 학습 목표 및 하위 영역을 통합하거나, 교과서 차원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거

나 생략하고 단원 순서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교과 차원에서는 국어과와 타교과의 

교과 연계 수업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초점집단면담을 분석한 결과, 교사와 학생

이 자유학기의 국어과 수업을 경험하면서 (1) 국어과 교육이 지향하는 의사소통 교육의 본질 실

현 (2) 국어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 함양 (3) 국어과 수업의 의사소통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어과 통합 수업 및 타교과와의 의미 있는 연계 수업 구현 (4)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활동 개선을 위한 국어과 및 타교과 교사와의 교사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활동 개선이 다소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국어과 수업 개선에 어떻게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자유학기제,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의사소통 역량, 교과 연계 수업, 교사 학습 공동체, 

이해 중심 교육과정

 * 제1저자, hyeonseon@ginue.ac.kr

** 교신저자, oheunhaha@hanmail.net

교육과정평가연구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6, Vol. 19, No. 2, pp. 01～25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개선 사례 연구

* 정 현 선(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오 은 하(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9권 제2호 (2016)

2

Ⅰ. 서론

이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진 국어과 수업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

해,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 활동의 구체적 양상과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2016년 

전면 시행에 들어선 자유학기제의 국어과 수업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학기 연구학교 가운데 하나였던 ‘S중학교’의 국어 수업 자료를 대상

으로 국어 교과의 내용 재구성 및 교수‧학습 활동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자유학기에 구현될 수 있는 국어 

교과의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행복교육으로서, 중학 교육과정 

중 일정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

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모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

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5a)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기 동안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강화되고, 핵심 성취기준

에 기반한 수업 및 교과 간 연계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 방식 또한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

트 활동과 같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협력적 교수‧학습으로 진행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방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학기제 시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한국 공교육에 대한 반성과 해외 선진국 교

육 동향을 배경으로 한다. 그간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다

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상은 입시 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

었다. 국제학업성취도비교평가인 PISA 2012의 결과,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는 1-2위임에 반해 

청소년 행복 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낮은 상황(교육부, 2015b)이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년 조사 결과 초

등학생의 12.9%, 중학생의 31.6%, 고등학생의 29.4%가 장래희망이 ‘없다’고 대답하여 학생들

이 장래 희망을 탐색하고 고민할 시간과 계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15b). 이에 비해 선진국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고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제

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IB의 CAS(Creativity, Action, Service), 덴마크 에

프터스콜레(efterskole), 스웨덴 진로체험 학습(Praktisk Arbetslivsorientering), 아일랜드의 전

환학년제(Tr ansition Year) 등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계획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초·중·고 교육 전반의 교육 혁신 및 공교육 내실화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

교 교육’이 비전으로 설정되었다(교육부,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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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교

육부, 2015a). 국어과는 의사소통을 본질적 내용으로 다루는 교과로서, 국어 교과 수업뿐 아니

라 타교과와의 연계 수업을 통해 자유학기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교과이다. 옥현진(2014)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에는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화되고 학습자의 활동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거의 모든 교과에서 학생

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국어과는 의사소통을 본질적 

내용으로 다루는 교과로서, 교과 수업뿐 아니라 타교과와의 연계 수업을 통해 자유학기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

기 국어과 수업에 대한 사례 분석, 국어과 수업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고 검토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기존 연구는 주로 자유학기제의 특성 및 향방 도출(김진숙, 2013), 교육과정 재구조화 분

석․자유학기제 운영 방안(김미진 외, 2014; 홍후조 외, 2013; 정광순, 2013a; 정광순, 2013b 

등), 진로교육 방안(이지연, 2013)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볼 때, 자유학기에서 국어과

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자유학기 국어 수업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듯하다. 그 중 옥현

진(2014)은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타 교과 수업과의 연계 양상을 살펴본 연구로,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을 논의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 활동 개선의 구체적인 방법 모색과 

의미 탐색을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 관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자유학기 연구학교인 S중학교의 국어 수업 자료를 검토하여 국어 수업 내용 

및 활동 개선의 사례를 제시하고, 국어과 교사 및 학생의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자유학기 국

어 수업 실행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주요 성격 중 하나가 의사소통의 역량에 대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국어과 교육이 핵심 

역량 중심의 새로운 미래 교육 패러다임에서 지니는 의의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이 교과 연계 수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을 위해 교사 학습 공동체 구

성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지금껏 자유학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

아리 활동 등의 오후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교육부, 2013; 최상덕 외, 2014). 그러나 자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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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은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 수업 시수가 축소되어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토의·토론과 모둠 협력 수업 등 학생 참여를 강조하는 수업 

방법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방법 개선으로 인해 교과 담당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교과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며, 그 경험이 고스란히 자유학기 이후의 일반 

학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역량 함양, 핵심 성취기준 중심

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자유학기’ 운영

에 대한 지침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15a; 온정덕, 2015).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나) 해당 학

기의 교과를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할 것’,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라)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할 것’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방침은 교과 수업의 교육내용 재구성, 교수‧학습 활동 및 방법의 변

화에 대한 것으로, 자유학기가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자유학기를 통해 달성해야 

할 장‧단기적 목표를 제시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또는 지역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수준 교

육과정을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활동을 모두 지칭한다(허영주, 2011, p. 158). 또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과서 재구성, 교과 간 재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자유학기에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단원 순서, 활동을 교수‧학습 목표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조정하여 수업에 활용되는 교과서, 활동지 등의 교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 목표에 따라 교과 간의 내용 연계나 통합이 필요할 경우 교과 간 재구성도 

가능하다.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 내용 구안에 재량권이 부여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서명석, 2011, p. 83)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온정덕, 2015, p. 6)으

로의 전환을 표방하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작 활동을 왜 하고 있는지, 

그 활동에 들어있는 지적인 의미나 성찰적인 사고 없이 단순한 흥미나 재미에 시간을 보내도

록 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강현석, 유제순, 2014, p. 3). 오히

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한 진정한 이해(authentic understanding)를 도모하고, 핵

심 지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backward design)가 바탕이 된 후에

라야 활동 기반 교육과정 설계(activity-based design)의 의의가 살아날 수 있다.

강현석, 유제순(2014)에 따르면,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는 첫째, 교육과정 설계 절차상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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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를 강조한다. 둘째, 전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셋

째, 백워드 설계는 학습자의 진정한 이해를 강조한다.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는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 경험은 단순 흥미 및 활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가 자유학기에 더욱 강조되는 핵심 

역량, 핵심 성취기준, 핵심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활용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핵심역량이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이광우 외, 2009)로, 특성상 범교과적이

고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개별 교과나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성을 강조한다. 특히,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에서는 다양한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이 부

각될 수 있다. 국어과는 주체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며, 수업 시간에 보다 실제적

인 언어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독서 토론, 역할극, 발표 등의 학습자 활동 수업, 협력적 교수‧

학습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단원을 재

구성할 경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가은아 외, 2013, p. 105).

사회와 교육계의 자유학기에 대한 관심은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식 수업, 교과서 진도 나가

기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된 수업, 토론, 발표 등의 학생 참여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적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흐름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은 기존의 교

과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교수‧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실제 삶에서 취하고 교수‧학습 방식

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학습은 학생의 삶,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실천이 중요해진다.

문식 활동을 사회․문화적 실천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상황 의존적 모형(Situated social practice 

model)은 담화인 학습과 문화적 체험을 강조한다. 교수‧학습은 언제나 상황 의존적이고 생산

적이며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효과를 생성해 낸다. 이를 교실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의 상황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학습 과제를 구성해야 한다. 주어진 활동 공동체 내에서의 

실제적인 의미구성 활동과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활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박영목, 2008, 

pp. 5-6). 또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몰두하여 과제에 집중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하고 격려하는 등 적절한 비계 활동을 마련하는 것

도 중요하다.

학습자의 흥미가 중심이 되는 수업,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구성해 나가는 수업을 교과 수업

의 최종 목표로 상정해 볼 때, 현재 우리의 국어 수업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 반성해 볼 필

요가 있다. 결과 중심 평가, 다인수 학급, 교사의 업무 과중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

해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수‧학습을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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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기에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제 현장 학습을 체험하기

도 하기 때문에 학습 내용들을 자신의 실제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

실 수업도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학생들의 

내재적 흥미와 동기를 통한 학습 몰입이 가능하며, 과제나 상황에 대한 도전심을 지닐 수 있

게 된다. 학습자들의 실제 활동, 상황적 흥미 유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수업의 객체로 밀려

나 있었던 학습자들을 수업의 주체로 격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상황적 흥미를 기반으로 하여 상황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거꾸로 교실(수업)’에 대한 관점을 들 수 있다. 거꾸로 교실(수업)이란 학생들이 집에서 동영

상 강의 등으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교실에서는 과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학습자 중심의 참여 수업으로 전환시키는 것

으로 수업 문화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Hamdan et al., 2013; 전희옥, 2014). 거꾸로 

교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에 개인 맞춤형 내용을 준비

하거나 지도하기 어려운 교사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미래형 수업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Steel, 2013; Hamdan et al., 2013). 이것은 기존 이론 중심 교사의 강의를 교실 밖(과제)으로 

옮기고, 학습자의 토론 및 과제 활동을 교실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수업 방식

을 뒤집은 수업 방식(전회옥, 2014, p. 52)이다. 거꾸로 교실 수업이 자유학기제 연구사례에서 

직접적으로 시도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토의․토론 등 수업 활동을 통해 국어과 교육과

정에서 강조하는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기능 학습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생 참여를 강조하는 자유학기제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4년 1학기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대한 사례연

구1)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기도 P시 소재 S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적용된 자유학기

의 국어과 수업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사례 연구는 일반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시간

과 공간의 맥락적 특성이 반영되는 사회적 대상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연구 

방법(이영철, 2009, pp. 189-190)이다. S학교는 2014년 1학기에 선정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8개교 중 하나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효과성, 참여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사

례에 속한다. 연구자들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가운데 S학교와 B학교의 두 학교에 대한 사례 

1) 최상덕 외(2014),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학교별 사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CR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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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국어과 수업 개선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S학교의 사례가 적절하다고 보아 이 학교의 

자료를 심층 분석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은 S학교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및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초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학교 측에서 제공한 자유학기 운영계획서, 국어 교과서, 국어 학습 활동지를 대상으로,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 내용 및 방법의 실제 양상을 드러내는 측면에 주목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고).

<표 1> 수집된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

자료 수집 기간 자료 목록 수집된 자료

2014년 6월 말 - 7월 초

학교 문서 ◾ 자유학기 운영계획서

국어 교과서 ◾ 1단원, 3단원, 5단원 해당 자료

◾ 총 51차시 중 39차시 분량의 자료국어 학습 활동지 견본

한 학생의 국어 학습 활동지 ◾ 학습 활동지 35장

설문지와 면담
◾ 교사, 학생 현장 노트

◾ 교사, 학생 전사본

2014년 4월 초 - 8월 말 연구진 회의
◾ 현장 노트

◾ 회의록

자유학기 운영계획서를 통해 국어 교과 및 타교과 시수 변동, 자유학기의 공통과정과 자율

과정에 적용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였다. 국어 교과서는 A출판사 ③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학습 활동지로 제작된 부분은 1단원, 3단원, 5단원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 활동

지 모두 1, 3, 5단원에 한정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

습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 학생으로부터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수집한 국어 학습 활동지 35장을 활용하여 학생의 수업 참여도, 활동 내용 및 결

과물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6월 중에 자유학기 

연구학교 소속의 국어과 교사 2명(‘교사 1’, ‘교사 2’), 학생 5명(‘학생’,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담을 한 차례 실시하였다(<표 2> 참고). 본래 면담에 참

여한 국어 교사 2명과의 면담을 추출하여 국어과 수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면담 시간은 각각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자 중 1명이 면담을 진행하고 다

른 1명은 면담 내용을 녹음 및 기록하였다. 면담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로부

터 사전 동의를 받았고,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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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면담 참여자 정보

시기 2014년 6월 말

지역 경기도 P시 소재 S학교

대상 국어교사 2명(여), 학생 5명(남 2, 여 3)

해당 학년 중학교 2학년

사례 연구는 특성상 참여 대상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다른 참여 대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이에 면담자는 경기도 S학교 사례와 관련된 비교‧분석이 필요한 경우 B학교의 국어 교

사 1명(‘교사 3’), 학생 5명(‘학생6’, ‘학생7’, ‘학생8’, ‘학생9’, ‘학생 10’), 학생 5명의 면담을 활용

하여 논의하기도 했다. B학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S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연구자들이 

방문 조사한 자유학기 연구학교로서, 전반적으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었으나 국어과의 

경우 타교과에 비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학생들의 국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

에 대한 신뢰도 높았기 때문에 S학교 사례를 논할 때 비교‧분석하여 국어과 수업 사례의 종

합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면담자들은 자유학기의 취지 및 내용을 사전에 숙지한 후 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면담 범

주를 토대로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표 3> 참고). 이때 교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교과 수업 일반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국어 수업 시간의 실

제 활동에서 경험한 변화들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다. 예컨대, 교사 대상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첫 범주에 대한 질문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작년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이번 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

십니까?’, ‘국어과 시수가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십니까?, 수업 

방식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등으로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표 3> 면담 질문지의 범주

대상 영역 범주

교사
대상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핵심 성취기준 기반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의 특징 및 현황 

수업 시수 조정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및 방법 

교사들 간의 협력 관계의 변화(예, 교과별, 교과 간 협의회 운영 등)

교수‧학습 
활동

자유학기 동안 교과 수업 활동 변화의 구체적 양상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및 성과(예, 교과 연계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 등의 준비 
및 실행 결과 등)

학생
대상

교육과정 
변화

이전 학기와 비교 시 자유학기 교과 수업 시간의 달라진 점(예, 참여식 수업, 토론, 실험, 
실습 수업 등)

교과 수업의 변화와 관련하여 좋은 점과 개선해야 할 점 

교수‧학습 
활동

자유학기 동안 수업 활동의 변화로 인한 자신의 학습 태도, 공부 방법 등의 변화

자유학기 동안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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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어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즉흥적으로 면담 질문을 생성하여 

진행하기도 했다. 예컨대, 자유학기 국어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유학기제

에 국어과 선생님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논의를 이끌

어 나간 경우가 있었다. 또한, 추가 면담 질문으로, ‘국어과라는 교과의 특성이 사고의 이해‧

표현을 다루는 언어이고 독서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교과 간 연계 수업, 

진로독서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업에서 국어과 교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국어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면담을 진행할 때, 교

사나 학생이 말한 의도를 왜곡 해석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 말한 의미를 재차 질문하고 확인

함으로써 참여자에 의한 검증(member checking, Lincoln & Guba, 1985)을 수행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은 자료 전사, 자료 분석 체계 개발, 자료의 정리 및 사례 추출, 결론 도출 

과정(Miles & Hubeman, 1994)을 거쳤다. 상위 분석틀은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5범주, 교수‧

학습 방법 변화 관련 4범주를 활용했으며, 면담 내용의 화제가 전환될 때마다 부호화(coding)

하면서 하위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의 관심은 국어 수업이 자유학기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

현될 수 있을지, 자유학기라는 제도에서 국어 교과의 어떤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면담 분석 또한 자유학기제에 실시한 국어 수업의 가능성, 시

사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면담 범주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분석한 후, 이를 운영계획서, 

국어 교과서, 국어 학습 활동지 등의 보조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과 연계하여 재분석하는 과

정을 거쳤다. 즉, 학교 측에서 제공한 다양한 자료, 면담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서상에 나타나

는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의 양상이 교사와 학생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면서 삼각검증에 활용하였다. 또한, 문서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면담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constant and comparative analysis, Campos, 2004) 의미 있는 부호로 범주화하고 

종합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재

S학교의 경우 국어과 시수가 자유학기제 실시 전에는 1주일에 4차시였는데, 자유학기제 기

간에는 1차시가 줄어든 3차시로 편성되었다. 학기 전체로 보면, 국어과 시수는 68차시에서 17

차시 감소한 51차시로 편성되었다. 시수 감축에 따라 이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자(교장, 교감), 

교사들의 협의 하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학교․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여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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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학습 활동지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일반학기에서 학습 활동지는 교과서 내용 보충 자료, 

시험 대비용 보충 자료로 많이 활용되었으나, 자유학기에는 학습 학습지에 교과서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교실 공간의 주된 학습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S학교의 교육과정 내용 재구성

은 (1) 교육과정 차원, (2) 교과서 차원, (3) 교과 차원의 세 가지로 차원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핵심 성취기준과 교과

서 단원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S학교 국어 교과서 5

단원인 ‘5. 나의 삶, 너의 삶 (1)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기’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일상에서 의

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이며, 이에 대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두 가지이다(<표 4> 참고). 이 중 핵심성취기준은 2959-2로, 자신의 일상에서 의

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표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성취기준(중학교)

2959. 자신의 일상에

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으

로 표현한다.

2959-1. 일상에서의 의미 있는 경

험을 표현한 작품을 찾아 읽고 어

떤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파

악할 수 있다.

　
2959는 일상 경험을 적절한 문학 갈래로 표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개의 성취기준으로 

나뉜다. 2959-2가 교육과정의 내용에 부합하

며, 2959-1은 2959-2를 학습하면서 부수적으

로 병행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2959-2를 핵심 

성취기준으로 선정한다.

2959-2.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　

S학교에서 사용된 A교과서의 해당 단원은 성취기준 2959-1에 집중되어 구성된 반면, 자유

학기 때 교사가 직접 제작한 학습지에는 2959-2(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

성되어 있었다. 2959-1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는 본문에 제시된 ‘현우’와 ‘정윤’이라는 가

상의 학생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을 2차시

에 걸쳐 이해하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텍스트를 먼저 이해하도록 한 후에 텍

스트를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단원의 비중 면에서 창작에 대한 이해 활

동이 표현 활동보다 4배 많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 단원의 핵심이 문학 창작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원의 학습 목표인 문학 작품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반면, 문학 작품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 수업을 1차시로 축소하고, 실제로 문학 작품을 창

작하는 활동을 4차시로 배당하였다. 문학 작품의 서술 시점 지도 부분에서도 기존 문학 작품

의 시점을 파악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시점으로 표현해보기’, ‘모

방시 창작한 후 동료 평가하기’, ‘소설 창작하기’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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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문학 창작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기회를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작품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른 이들이 이미 써놓은 시나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문학 창작을 경험한 후 이해하는 과정이다. 즉, 학생

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 문학 창작을 해봄으로써 ‘소설의 시점이란 무엇인지’, ‘배경 설정이 소

설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해의 과정에

서는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에 학습 활동지에서 텍스트 읽

기를 과감하게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습목표에 적합한 실제 학습 경험을 한 후 핵심 개념이나 지식을 이해하

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백워드 설계를 적용하여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핵심 개

념 및 지식으로서의 핵심 성취기준은 기 개발된 성취기준 가운데 보다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배워야 할 성취 기준들을(가은아 외, 2013) 정선한 것으로, 그것들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할 경우 교사들에게는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

습 부담을 적정화하면서 내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함께 학습 목표에 맞는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교과서 차원의 재구성은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거나 생략하고 단원 순서를 재조정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즉, 교사들은 대단원이 다르더라도 영역이나 학습목표

가 중복되는 소단원이 있을 경우 통합하거나 순서를 재조정하여 학습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이미 정해진 교과서 단원 구성에 얽매이지 않고 영역별로 단원을 새로이 구성하여 학습지를 

제작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제재는 생략하거나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재나 내용을 영역별로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표 5> 교과서 차원의 재구성 양상

대단원 소단원 영역 단원 재구성 양상 수업 순서

1단원 

문학과 소통

❶ 작품 속 말하는 이 문학 5단원 (1)과 통합 ➀ - 1
❷ 다양한 화법 듣․말 생략 -

3단원 

생각의 차이

❶ 같은 대상, 다른 생각 읽기 3단원의 (1)과 (2)를 

통합
➂

❷ 효과적인 대화 듣․말

5단원 

나의 삶, 너의 삶

❶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기 문학 1단원 (1)과 통합 ➀ - 2
❷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듣․말 유지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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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원 통합을 통한 내용 재구성은 1-(1) 단원과 5-(1) 단원, 3단원에서 나타났다. 문학 

수업은 1-(1) 단원과 5-(1) 단원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시의 화자, 소설의 시점의 개념, 다른 

문학 작품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학습하게 한 후(1-(1) 단원), 그것을 바탕으로 시와 소

설을 창작(5-(1) 단원)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

럼 구성되어 있는 단원들을 관련지어 통합함으로써 문학 작품 창작에 대한 필수 요소 학습과 

실제 창작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3단원은 본래 읽기, 듣‧말 영역의 소단원이 각기 다른 학습목표 아래 결합되어 있고 영역 

고유의 특성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단원 간의 유기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2) 그러

나 자유학기에서는 3단원에 나타난 읽기와 듣기‧말하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교수‧학습하

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학습 활동의 순서는 3-(1) : 예시 텍스트 5개의 관점 비교 분석하기 

→ 3-(2) : ‘목적과 상대를 고려한 대화’를 주제로 한 역할극 1 → 3-(1) : 같은 대상, 다른 생각

으로 토론하기‧경청하기‧평가하기 → 3-(2) ‘목적과 상대를 고려한 대화’를 주제로 한 역할극 

2이다. 교과서에 구성된 3-(1)단원은 예시 텍스트를 ‘읽고’ 비교분석한 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나, 학습 활동지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비교분석한 후 같

은 대상에 대해 다른 관점을 지니는 집단 혹은 개인으로 나누어 실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는 동일 대단원에 속한 다른 소단원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국어교육측면에서는 읽기와 화법을 통합하고 표현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고,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학습목표에 적절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특히, 화법 수업은 1-(2) 단원을 생략하고 5-(2) 단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매체 수업과 

듣기‧말하기 수업을 병행하였다. 각 모둠이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종이 매체, 컴퓨터 매체 등

을 활용하여 조사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 후,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

의 장단점, 유의점 등을 학습하는 순서이다. 1-(2) 단원에도 화법 내용이 있지만 5-(2) 단원의 

학습목표와는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 내용을 통합하지 않았으며, 5-(2) 단원을 집

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의도에 따라 1-(2) 단원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과 차원의 내용 재구성은 주로 블록타임을 활용하여 각 교과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표 6> 참고). 블록타임제는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자유학기 때 많이 활용되는 특히, 2-3개 이상의 교과 내용을 토대로 교

수‧학습하는 교과 연계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운영안, 

2) 3-(1)의 학습목표는 ‘동일한 대상을 다룬 서로 다른 글을 읽고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며, 3-(2)의 학습목표는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할 수 있다.’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개선 사례 연구

13

교수‧학습 지도안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 국어와 도덕, 과학과 국어가 각각 2차시 분량

으로 연계하여 수업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표 6> S학교에서 제시한 교과 연계 수업 방법에 관한 자료 

순서 교과 주제 수업활동내용
수업
모형

시간

1

국어
매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며 상황과 주제에 적합한 

매체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릴레이

융합

45분

수학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곱셈공식 유도
45분

2

국어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 토론 45분

도덕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중요성 및 토론의 

방법
45분

3
과학

실험 보고서 쓰기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구하기 실험 45분

국어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기 45분

<표 6>은 S학교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이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 연계 수업에 대

해, 하나의 교과가 다른 여러 교과와 주제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릴레이식’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융합’으로 부르며 이를 ‘수업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S학교의 자유학기에는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과 연계 수업이 ‘교과 융합 수업’으로 불리고 있었다. 따라

서 이 학교의 자료나 면담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융합 수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분석에 있어서는 ‘교과 연계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로 S학교는 ‘교과 간의 

유사한 단원을 엮어 연계된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수업모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S학교 자유학기 운영계획서 5쪽).’는 목표 아

래, 두 개의 교과를 주제 중심으로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는데, <표 6>은 그 예시

를 보여준다. 여기서 국어가 포함된 연계 교과 내용은 ‘매체 활용, 토론, 실험 보고서 쓰기’에 

해당된다. 주로 매체 활용, 발표, 토론, 쓰기 등과 관련된 국어 영역을 다른 교과의 내용과 연

계하여 설계한 것으로 볼 때, 국어과에서 다루는 의사소통 기능의 학습이 과학과 등의 학습에

도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사와 학생 면담에서 나타난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의 의미

면담 분석 결과 도출된 자유학기 국어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1) 국어과 교육이 지향하는 의사소통 교육의 본질 실현, (2) 국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

적 태도 함양, (3)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어과 수업의 성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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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 통합 수업 및 타교과와의 의미 있는 연계 수업의 구현, (4)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방

법 개선을 위한 국어과 교사 및 타교과 교사와의 교사 학습 공동체가 형성된 점이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되었다.

가. 국어과가 지향하는 의사소통 교육의 본질 실현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교육 목

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교육은 언어를 다루는 교육이고, 언어의 본질은 소통이기 때문

이다. 2015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에 대한 이해‧표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 주체적 국어생활’을 하기 위해 국어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해‧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활동을 ‘수행’하면서 주체적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국어과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면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자유학기를 통해 국어과의 의사소통적 본질이 실현된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한 교사는 

‘발표, 역할극 등의 실질적인 언어활동을 통해 국어과의 본질적인 수업에 더 많이 다가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교사 면담 중 일부이다.

교사 1 : 저 같은 경우는 그 때 수업 보셨을 때 역할극 수업이, 자유학기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했을 

것 같아요. 그게 34명 아이들을 다 앞에 나오라고 해서 각 한마디씩 그 역할을 나눠서 발표를 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아, 얘네는, 남자애들은 아마 안할 거야.’, ‘아, 얘네는 발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희망

자만 받아서 걔네들한테 뭐 상, 뭘 주든 도장을 더 주든 그런 식으로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날 자발, 

자원하는 애들이 없으면 사탕으로 꼬셔서 몇 명만 발표를 시켜야지.’ 라고 만약에 작년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업인데, 지금은 아이들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좀 덜해지고, 

또 저도 용기를 내서 나와서 다 같이 해보자, 라는, 저도 용기가 나니까, 그런 발표수업에 있어서 좀 더 국어과 

본질적인 수업에 더 많이 다가간 것 같아요. 역할극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

교사 2 : 네, 근데 누구를 보여주기는 좀 창피한 수준이었지만, 제가 나머지 듣는 아이들을 ‘너네는 배심원이야, 잘 

듣고 수남이 쪽, 변호사 쪽을 할 건지 검사 쪽을 할 건지 해봐.’ 그런데 아이들이 판결 내리기 전부터 들썩들

썩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나, ‘아유, 저건 아닌데,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해?’ 이쪽에서는 검사가 

얘기하면 ‘선생님, 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 검사 시켜줘 보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변화를 보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때, 첫 시간이었거든요. 독서동아리의 첫 시간인데, 활동도 좀 할 수 

있겠네? 좀 가능성을 봤어요.

 

교사 1이 언급했듯, 일반학기라면 외적 강화를 통해 형식적으로 ‘몇 명만’ ‘시키고’ 끝났을 

활동들이 자유학기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론이나 발표, 역할극 등의 학습자 활동으

로 이루어졌다. 교사 2는 자율활동(독서동아리)을 하면서 교과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개선 사례 연구

15

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자유학기 덕분에 

‘발견한 것 같았’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들의 이러한 반응은 자유학기에는 국어과의 다양한 듣

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며 이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회 부여, 의사소통 능력 함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 또한 일반학기에 비해 자유학기에는 선생님의 강의, 필기, 교과서 비중이 감소하고 

다양한 이해‧표현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다른 동료 학습자와 토론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 기회가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주어지는 의사

소통 기회를 기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였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남

의 말을 경청하는 활동에 큰 흥미와 자신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학생 1 : 준비 많이 해오셔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을 더 많이 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

학생 8 : 전 처음에는 발표도 잘 안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듣고 필기하고 그러다가 끝냈는데 조별로 활동을 

하니까 내 의견도 말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발표하는데 좀 더 자신감도 붇고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시면 대답하는데 좀 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

학생 9: 저는 쓰는 거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라니까 쓰는 게 많아져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듣기‧말하기 활동뿐 아니라 쓰기 활동에 대

한 언급도 있었는데, 학생 9는 이전에는 쓰기를 정말 싫어했지만 자유학기에서 많이 쓰다 보

니 쓰기가 익숙해졌다고 밝혔다. 일반학기에는 할 수 없었던 법정 토론, 역할극, 상황극, 발표, 

자신의 글쓰기 등을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학생 3의 경우, 자

신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친구에 대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평소에는 ‘엄청 조용하고 되게 소

극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들이 비난하기도 하는’ 친구였는데, 자유학기 국어시간에 친구들과 협

력을 통해 역할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친구의 변화에 대해 세심하게 반응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 활동, 자기 표현에 집중하면서

도 다른 친구들의 언어활동이나 정서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언어활동 

및 언어태도에 대한 자기 평가, 동료 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생활에 대한 진

정한 교류,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국어 수업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밀려나 있던 학생들의 잠재적 언어 능력을 국어 교육 자원으로 포섭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9권 제2호 (2016)

16

나. 국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 함양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업을 설계하는 것

은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교육적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라는 교과, 국어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친구들 앞

에서 언어활동을 하는 것은 수업 자체에 대한 집중도와 흥미, 자신의 언어 활동에 대한 관심

과 자신감, 친구들의 언어 활동에 대한 호기심 향상 둥 국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자유학기를 경험하면서 교사는 국어 수업에 대한 태도 변화, 학생은 국어 교과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들은 일반학기의 국어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국어 지

식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라 인식하는 반면, 자유학기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없으면 

수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언어활동을 유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말했다.

교사 1: 여러 가지 강화[웃음]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런 거... 3월에는 아이들이 멋모르고 시키면 하잖

아요. 그렇게 해서 어, 얘네 들 시키니까 한다? 희한하다. 어, 성적에 안 들어가도 하네,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다가 4월쯤 되니까 이제 좀 잘하는 애가, 한테 미뤄놓고 나머지는 놀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땐 또 다른, 

뭐 학습지를 조별로 나눠주다가 다 나눠주고 다 쓰라고 한다든가, 나중에는 뭐 도장을 다 찍어준다든지 저희

들끼리, 얘네들이...

…

교사 3: 시험 진도에 대한 압박감이 없다는 게 제일 크죠. 어떤 기간까지 시험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이 단원, 

이 단원, 이 단원까지는 진도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걸, 이걸, 이걸 다뤄줘야 애들이 동등하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전학년도에는, 지금은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종류

의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떤 결과물을 혹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그런 쪽에서는 따라가는..

* [  ] 안의 말은 연구자가 전사 시 추가한 것임

위 교사들의 말처럼, 수업 진도나 평가 문항 개발에 대한 고민 대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

을 하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국어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의 태도에도 영

향을 미쳐, 의무로서의 수업으로 느끼기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내적 

동기를 느꼈으며, 교과 활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적극적 참여, 다양한 활동, 동료들 간의 협력 학습 등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성취감을, 관계적으로는 친구들과 교사와의 친밀감‧소속감을 느꼈으며 

무엇보다도 국어 수업 자체가 ‘재미’있어진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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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업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서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고, 이는 자신의 일상적 언어 생활, 학

교 언어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학생 3 : 국어시간 같은 경우에 토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표해야 하는데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는 사람을 다 정해줬어요. 서론, 뭐 그렇게, 반론자 그런 것 다 정해서 해야만 하니까 왠지 해야 

하는데 못하면 애들한테 혼날 것,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

학생 4 : 보통 1학년 때는 그냥 선생님이 지문 읽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애들 문제 풀고, 계속 그냥 시험 보고 그런 

수업 형태였는데, 국어가 특히 모둠 수업을 많이 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토론 수업도 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소설 같은 걸 배우면 소설을 연극으로 딱 변화시켜서 애들이 앞에서 나와서 발표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애들이 훨씬 더, 국어를 지루한 과목으로 알고 있던 애들이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면담자 : 학생 4는 국어 좋아했었어요? 작년에?

학생 4 : [웃음] 그냥...

면담자 : 그저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학생 4 : 네, 좋아졌어요.

…

학생 5 : 수업 집중.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솔직히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다른 애들한테, 집중도 더 높아지고 애들이랑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협동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높아지고, 발표도 많이 하고...

* [  ] 표시는 연구자가 추가한 것임

학생 3과 학생 4가 언급한 것처럼, 일반학기에는 교사 주도의 수업이었다면 자유학기에는 

친구들과 내가 ‘뭔가 직접 해 보는’ 학생 주도의 수업이 진행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다 보

니 그 활동에 대해 자연스레 호기심을 가지며 흥미가 생기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에 주어진 문제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소 자

신의 언어생활, 타인의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 평가를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듣고 말하고 읽

고 쓰는 것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국어 및 언어에 대한 긍정적 태

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 연구학

교 사례 연구(최상덕 외, 2014)에서도 다수 제시되었다. 예컨대, 서울시 소재 A-3학교의 수업 

변화에 대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표하면서 소통하는 능동적인 수업에 적응하

면서 수업 방법 개선 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충북 소재 E-2학교는 수업 태도와 

관련하여 잠을 자는 시간이 줄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S학교 학생들이 느낀 태도 변화와 일치한다. 자유학기 수업의 효과가 단기간

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열 걸음 

갔다기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같이 발전하는 것이 보이는 

학기’였다고 평가한 교사 3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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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어과 통합 수업 및 타교과와의 의미 있는 연계 수업 구현

자유학기의 국어 수업은 학생들의 언어활동 기반,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 각 영역을 분리하여 다루기 어렵다. 예컨대, 모둠별로 법정 

토론을 한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쓴 후’ 실제 토론에 임할 때

는 다른 토론자들의 반론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활동이 반복된다. 더군다나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도 모둠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모둠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상

호 소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통합적 언어 능력 

신장 및 주체적 국어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를 통해 국어과 내의 영역 통합뿐 아니라 타교과와의 연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국어교과에서 다루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은 타 교과의 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기

본적인 능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 국어과와 타교과의 연계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면담 

장면은 자유학기에 실시한 국어와 과학의 연계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견이다.

교사 2 : 융합 수업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학기 초에 융합 수업 다른 교과 뭐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하고 관련된 게 국어 교과서 실습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과학 지식이 없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융합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학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걸 ‘과학 

선생님, 같이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과학 선생님께서 ‘어,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 아닌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생략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보고서 

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애들한테 알려주고, 간단하게 한 번 써보고, 

진짜 보고서는 과학 선생님께 이렇게 가면은 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교사 2는 연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과목 담당 교사와 주제를 협의하고, 내용의 주제나 수

준이 학년에 적합한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과 연계의 가능성을 

먼저 탐색하는 절차를 거쳤다. 실제 연계 수업을 수행할 때, 국어 교과는 보고서 쓰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등 언어 기능 중심으로 알려줌으로써 타교과와의 연계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

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국어 교과와 타교과를 연계하여 수업할 경우, 국어 교과 내용이 타교과에 적용‧전이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의 학습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유학기에 이루어진 

국어과와 타교과 연계 수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다음 면담 장면은 자유학기에 실

시한 국어와 도덕의 연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면담자 : 활동 중에서 아 이건 기억에 남아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랬던 활동이 뭐가 있어요?

학생 10 : 굳이 하나 꼽으면 그냥 토론 수업?

면담자 : 뭐에 대해서 토론 했었는데요? 어느 시간에?

학생 10 : 도덕 시간에, 무슨 헌법으로 해가주고 토론하는 것도 있었고

면담자 : 음, 그래요. 학생 9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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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와 같이 도덕과에서 다루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국어과에서 다루는 토론

에 대한 의사소통 특성 이해와 적용과 적절히 결합한 수업은 의미 있는 교과 간 연계 수업으

로,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좋았던 경험

을 말해 달하는 연구자의 질문에 학생들의 절반이 ‘융합 수업’, 즉 교과 연계 수업을 손꼽았으

며, 일반학기에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유학기 프로그램 중 중 하나가 바로 교과 연계 수업이

었다. 교과 연계 수업을 통해 다른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있

는 만큼, 교과 내용이 자신의 삶에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는 학생(학생 2), 그러한 활동

들을 통해 기억에 각인되었다는 학생(학생 5) 등 연계 수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학

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어과와 타교과 간의 연계 수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학습하는 국어과 수업의 성격에 주목하여, 국어과에서 다루는 언어활동의 

형식과 타교과 수업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이 적절히 관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 국어과 교사 및 타교과 교사와의 교사 학습 공동체 형성

자유학기에는 매달 혹은 매주 다른 내용의 학습지나 활동을 개발‧수행해야 하고, 타 교과

와의 연계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어 교사들 간, 국어 교사와 타교과 교사 간의 의

견 교환, 상호 협력이 없으면 교과 자료 개발, 수업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자유학기를 효율적

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교사 학습 공동체(Teacher’s Learning Communities)’를 

통한 협력적 태도이다. 학습 공동체란 교과 교사들이 모여 교과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협의하는 집단적 모임으로, 교사의 ‘집단적 전문성 및 공동체성’을 통해 교육의 혁

신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외에서 주로 논의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ing Communities)의 의미가 교사들 간의 ‘학습’에 바탕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내의 

교사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의 집단 지성, 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한다(곽영순, 김종윤, 2016).

해당 연구학교의 자유학기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 동력도 학생‧교사 학습 

학생 9 : 저도 토론이요

면담자 : 어느 시간에 뭐 했던 게 좋았어요?

학생 9 : 저는 이제 선생님이 저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토론 주제로 주셨는데

면담자 : 무슨 시간에?

학생 9 : 도덕, 도덕 시간. 그걸 하는데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보니까 공감이 돼서 더 열심히 토론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학생 9 : 애들 막 흥분하고.. 

면담자 : 어,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나와 다른 의견도 많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9 : 네

면담자 : 학생 6은요?

학생 6 : 뭐 저는 원래 토론을 좀 좋아해서 이번에 도덕 수업이 토론식으로 진행이 되서 음.. 그것도 좋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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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교사들은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학

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였다. 교사 면담에서도 3명의 교사 모

두, 일반학기 때 교사 협의는 주로 국어 시험 문항 출제, 시험 범위 조절 때 이루어졌지만, 자

유학기에는 학습지 개발 및 활용, 교수‧학습 방법 적용, 타교과와의 연계 수업을 위한 내용 

수준의 적정성 논의 등 사소한 일에도. 교사 협의를 상시적으로 했다고 말하였다.

교사 1 : 달마다 새로운 거를, 그래서 같은 교과끼리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시험 문제 낼 

때나 범위 조절 할 때나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이제 사소한 일에도. 뭐, ‘나 이 학습지 만들었는데 같이 써볼래

요?’ 이렇게도 하고. 아이들이 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니까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웃음] 

저희 교무실을 보면 좀 (웃음) 유치원처럼 선생님들이 뭘 이렇게 만들고... [일동 웃음] … 그냥 하다못해 

토론을 하더라도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하게 뭐 색종이라도 이렇게 코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

교사 3 : … 협의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만나서 어떤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는 

중에, 끝난 후에 결과물 어떻게 할 건지 시작해서 자료는 이게 낫겠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어 

선생님은 그랬겠지만 저희는 일을 3년, 4년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이 잘 통하고 서로의 수업 방식은 

되게 많이 달라요. 이 분은 모둠수업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모둠수업을 잘하시는 분이고 저는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는 면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죠. 모둠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배움의 과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작은 스킬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는 여기저기서 자료를 끌어와서 수업에 적용시키는 이런 면에서 같이 수업을 만드는 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수업을 끌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 학년에는 

협의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으로 ‘시험범위 어디까지 할까요? 시험문제 몇 문제 낼까요?’ 이런 협의 

외에는 별로 말할 게 없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자료를 썼는데 애들 반응이 어떻더라 이 반응이 이런데 다른 

자료로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애당초 

추구했었던 학습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심도 있는 그리고 교육적인 협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도저히 끌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 [ ], 밑줄 표시는 연구자가 추가한 것임

자유학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요인은 교사 자신들의 실질적인 협

의였다는 것이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그 중 교사 3은 ‘교과 교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도저히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고 평하였다. 국어과 교사들 간의 협의뿐 

아니라 교과 연계나 자율 활동을 실시하면서 타교과 교사들과의 협의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교사 3은 이를 ‘교육적인 협의’라고 칭하면서 교사 협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하였다. 교사 3은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나게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게끔 수업을 

진행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고, 그것에 대해 동료 교사, 타교과 교사와 

‘교육적인 협의’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 협의를 통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재구성‧실천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탐색하면서 ‘좋

은 수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교사들은 끊임없는 협의를 통

해 교사 자신의 수업 방식, 내용 지식 등에 성찰하고 배우면서 교수‧학습 전반에 대해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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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이다. 학생들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사들의 노

력이 결국에는 국어과 교사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업의 질 향상을 이끌 뿐 아니

라,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일반학기에 연계되었으면 하는 자유학기 운영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

에 많은 교사들이 협력적 수업 방식은 유지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더군다나 교사

의 말을 빌리자면 ‘협동 학습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교사들이 타학년 수업에도 영향을 미

쳐 1학년 수업도 발표 수업, 참여 수업 위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며 수업의 지속적 변화를 바라는 교사도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S학교는 수업 

방법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업 내용 재구성과 실제 수행 면

에서 질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사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타학년에 

전이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일반학기와의 연계도 희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유학기 동안 

형성된 교사 학습 공동체는 쉽게 와해되지 않을 것이며, 일반학기에도 그에 맞는 교육내용 구

안,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교사들의 수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양상을 살

펴보고 수업 개선의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어과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하

였다. 수집한 자료의 내용 및 면담 분석 결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 

목표 및 하위 영역을 통합하거나 교과서를 학습 활동지로 재구성하고 교과 연계 수업을 시도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자

유학기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학습 내용들이 언어 활동의 실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국어과 수업 개선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이 (1) 국어과 교육이 

지향하는 의사소통 교육의 본질 실현, (2) 국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 함양, (3)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어과 수업의 성격을 바탕으로 국어과 통합 수업 

및 타교과와의 의미 있는 연계 수업의 구현, (4)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국어과 교사 및 타교과 교사와의 교사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은 핵심지식 위주의 이해 중심 교육과정(Wiggins & 

McTighe, 2011)을 구현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이해’를 구성하고, 이를 실생활의 맥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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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김경자, 온정덕, 2011). 2015개정 

교육과정 또한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연구학교 분석 결과, 실제 수업에서 핵심 지식,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제적인 글쓰기, 듣기․말하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대화, 발표, 소

설 창작, 시 창작, 토론, 역할극 등의 다양한 국어 활동이 교사의 시범과 안내 하에 학생의 활

동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방법 개선의 초점이 학생들이 교수‧학습의 실질적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

생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 중심의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양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국어과 수업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

여 자유학기 국어과 수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의사소통 역량 교육이 국어과 수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국어 교과가 핵심역량 가운데 특히 의사소통 역량의 교육을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의 성격을 바탕으로 타 교과와의 연계 수업을 어떻게 보다 생산적으

로 구성할 수 있을지,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등

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협력적 문제 해결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연

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처럼 자유학기의 교과 수업이 의미 있게 시도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 수업 과정에서의 방향 상실, 교사와 학생의 역할 과중, 일

반학기와의 비연계성 등 자유학기에 대한 불안과 우려 또한 분명 존재한다. 자유학기 교과 수

업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넘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법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자유학기 교과 연구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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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ruction in a 

Free-semester Middle School for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Instructional Improvement 

Hyeon-Seon Jeong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un-Ha Oh

Doctoral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ing patterns of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instructional improvement in a free-semester middle school and analyzed students’ and 

teachers’ responses. A free-semester program was introduced in order to help students 

search for future careers as well as their aptitudes. During the free-semester, diverse 

instructional approaches including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instructional 

improvements were explored and attempted. As a case study on a school in the 

Kyunggi province, this study analyzed the school curriculum,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KLE) textbooks and worksheets, and interviewed 3 teachers and 5 students.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ed that KLE curriculum was reconstructed according to 

core-achievement standards, domain-integrated approaches, and subjects-convergence 

principles. In terms of instructional methods, cooperative learning was empathized and 

instructional methods were revised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the free-semester 

programs. In addition, the analyses of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the free-semester 

programs contributed to the possibilities of (1) realizing a communicational purpose in 

KLE, (2) foster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language learning, (3) converging 

KLE instruction with other subjects, and (4) facilitating organization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Key words： free-semester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reconstruction, instructional methods, Teacher’s Learning Communities, understanding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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